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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pidemic on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ety, depression, fear, and stress,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study recruited students from J University 

and conducted interviews across three time points, namely, March 2019, March 2020, and November 2020. For three 

time points,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structured questions about situations they may have encountered and they 

were asked to summarize their responses. Repeated-measures ANOVAs were performed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exist in negative emotions between time points. Furthermore, polynomial trend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resultant patterns over time. The results revealed that negative emotion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ime points. Moreover, trend analyses revealed a curvilinear pattern, which indicates that negative emotions increased 

and were then sustain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egative emotions may continue to become prevalent among 

college students with the increased impacts of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The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s, such as stress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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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 대학생들의 불안, 우울, 공포 및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J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부정정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2019년 3월, 2020년 3월, 2020년 11월 세 시기를 측정하였다. 조사 시점이 2020년 11월로,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에 겪었던 정서 기억 회상을 돕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당시 겪었을 법한 상황에 대한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한 요약정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세 시기의 부정정서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정정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식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세 시기의 부정정서에 차이가 있었으며,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3월에 대학생들이 우울, 불안, 공

포 및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정정서가 2020년 11월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에도 대학생들이 부정정서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대학생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정서의 양상을 나타내며,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지침 및 심리 상담과 같은 심리지원체계 제공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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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

한시 화난 시장에서 발생한 전염성 폐렴으로, 1~14일의 

잠복기를 걸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겪는 사람

들은 무증상, 경증, 중증과 같이 다양하게 증상을 나타내

는데, 중증인 환자의 경우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메르스(MERS), 사스(SARS)를 비교하면 코로나바

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으로

(Petrosillo et al., 2020), 전세계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

며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11월 10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9,636,579명, 누적 사망자

가 234,500명이며, 유럽 13,144,973명, 311,542명, 중국 

92,195명, 4,748명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보

이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n.d.). 이에 세계보

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적 전

염병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

었으며, 2020년 11월 10일 기준 누적 확진자 27,427명, 

사망자 478명으로 많은 피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에

서는 2020년 3월 21일 첫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시행하였

으며, 2020년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

리두기로 통일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1~3단계

로 나누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

행과 함께 대중들은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개학연기 등 

사회적인 활동, 외부활동, 대인관계 활동의 제약을 받았

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

었던 시기가 개강 시기와 겹치는데,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 운영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은 질 낮은 수업으로 

등록금 환불 요청도 하며 큰 혼란을 겪었다(Jung, 2020).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전세

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2분기 주

요국 국내총생산(GDP)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

록했으며, 미국은 -32.9%를 기록하여 73년만에 최악의 

지수를 나타냈다(Joe, 2020).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았는데, 2분기 국내총생

산(GDP)이 -3.3%를 기록하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Seo, 2020). 특히 자영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자영업은 주로 대면서비스업이기에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Oh, 

2020). 이에 어떤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다른 일을 겸해서 하는 모습도 보였다(Hong, 2020).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미디어 사용 패턴에도 변화가 있

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코로나 19와 미디어 이

용 실태에 따르면(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1, 

pp. 129-130), 코로나바이러스 전과 비교하여 미디어 시

청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므로,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져 미디어 시청 시간이 높아졌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외부활동의 감소로 인한 증가된 미디어

의 노출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이용을 통한 무분별

한 정보 습득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방송통

신위원회에서 미디어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에 대

한 신뢰 정도를 조사해본 결과, 신뢰한다는 비율이 신뢰

하지 못한다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대중들이 코

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과잉 및 과장보도는 대중들에게 불안

감과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다(Lee et al., 2016).

1.1. 코로나바이러스와 부정적 디스트레스

신종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우울, 불안, 

공포 등의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

구 결과는 꾸준히 보고되었다(Lee et al., 2016). 신종 

전염병 상황에서는 부정정서가 쉽게 증가하고, 이러한 

부정정서는 전염병의 유행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

과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하고 통제하기 어려웠다

(Lee-Baggley et al., 2004; Main et al., 2011).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에서도 마찬

가지로, 전염병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상당 수의 대

중이 우울, 불안, 공포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이 

드러났다(Lee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전세계적으

로 비슷하게 보고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보고

되었다(Holingue et al., 2020; Islam et al., 2020; Cao 

et al., 2020). 유행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신

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디스

트레스는 이전에 유행했던 전염병이 심리 건강에 미쳤

던 영향보다 확연히 큰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특히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종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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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유행 상황에서 나타나기 쉽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공포를 신체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행동을 취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4가지로 나누었다(Schimmenti 

et al., 2020). 이와 같은 두려움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에서의 공포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

타난 바 있다. 이들의 연구(Lee et al., 2020)는 일반 대중

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중에 겪은 공포를 보고했는데, 

일반 대중이 자신 및 가족, 타인의 전염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공포를 호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Islam et al.(2020)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학업 

및 경제 상의 불확실성이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의 증가

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일상생활의 변화, 경

제적 요인, 학업활동 지연 등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를 통해 나타났다(Cao et al., 2020; Lee 

et al., 2020). 이처럼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적 단절감 

등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에서 생겨난 삶의 변화가 심

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어왔다.

많은 대중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정정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심리방역과 같

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ational Center for Disaster 

Trauma (n.d.)에서는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사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심리

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Joe et al.(2020)은 영유아를 위한 

심리방역 매뉴얼을 만들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영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에 부모 및 교육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대한신경정신

의학회에서는 9가지 심리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수칙

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방역수칙은 따로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1.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

이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대중들이 일상

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수업방식의 변화, 취업 상황 변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어 스트레스 

및 여러 부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안정한 상태의 성인진입기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와 같은 큰 삶의 변화는 대학생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발달단계상 Arnett(2000)이 주

장한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 d)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단계이며, 주

로 18~25살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발달단계의 큰 특

징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직업

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는 단계이다. 이는 점

점 사회가 고학력을 요구하여 사회 나가기 전 교육과정

이 연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고, 자신

에게 집중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즉, 청소

년에서 벗어나 성인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큰 변화를 겪

는 시기이면서,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2020년 3월 코로나바

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도입으로, 수업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었다. 이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출석 확인이 잘되었는지, 

과제 제출이 잘 되었는지와 같은 걱정을 겪었다. 실제

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J시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

일 변화를 알아본 선행연구(Kang et al., 2020)에서는 

대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한 아쉬웠다”, “온라

인 수업 및 과제물 등으로 수업의 질이 감소했다”, “계

속되는 과제물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이 겹치면서 더 답답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시스템에 

의해 유발된 생활의 불편함에 더불어 밖에 나가지 않

아 우울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Lee, 2021). 특히 이

번 년도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경기가 어려워져 취업을 

하지 못하고(Youn, 2021),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

들도 많아졌다(Koh, 2021). 이러한 취업난으로 인해 대

학생들의 진로가 불확실해짐으로써 여러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학생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장래 및 진로 문제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이며

(Lee, 2004), 진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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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진로 미결정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Jung et al., 2008). 이와 더불어 성인

진입기는 자기 효능감이 점점 높아지는 시기이지만

(Arnett, 2007), 이러한 대학생들의 진로 미결정은 오히

려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

(Park et al., 2009)에서는 취업준비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힘들어하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원은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정서 반응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취업난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부정정

서에 더 취약할 가능성을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떤 부정정서를 경험하

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대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3. 대학생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선행연구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코로나바이러

스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대학생들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코로나사태 이후 대학생들의 불

안지수가 높아졌으며(Cao et al., 2020), 방글라데시 대

학생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지수

가 높아졌다(Islam et al., 2020).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경우 코로나사태 후 대학생들의 우울지수가 높아졌다

(Konstantopoulou & Raikou, 2020). 미국 대학생들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보였는데, 주로 

학업과 취업 걱정으로 인한 우울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다(Kecojevic 

et al., 2020).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바

이러스가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사태가 대학생들의 부정정서에 영향을 줄 것이

라 생각하여,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대학

생들의 부정정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아

직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부정정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

스가 발생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정서의 경험의 변

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월을 첫 번

째 중요시점으로 정하였다. 3월은 한국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는 달로, 대학교 역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

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 생활 패턴 등 생활 상

에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특히 2020년 3월은 대

학생들이 2월에 발생한 1차 대규모 유행의 영향을 학

사 일정 변화, 행사 취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맞닥뜨

린 시기이며,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연속되면서 대부분

의 대학생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우

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 공포와 같은 

부정정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원도 살펴봄으로써 주로 어떤 어

려움을 겪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혼란을 겪었던 2020년 3월, 그리고 이 시점을 비교

할 수 있는 대조시점으로 그 1년 전인 2019년 3월, 마지

막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과 규정, 새로운 생활 방식이 

공유되고 정착된 현재(2020년 11월 기준)를 비교하려고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부정정서 경험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시간에 따라 

대학생들의 부정정서 변화 양상이 어떠한가?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신종 대규모 전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인식하

고 어떤 부정정서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파악하여, 이

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마련

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2.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9명을 대상

으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9명

으로 남자 10명, 여자 19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참여자

들의 학년은 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년 9명, 4학년 

12명이며 평균연령은 21.86세(SD=1.75)였다. 설문은 

2020년 10월 20일~2020년 12월 30일 2달동안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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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조용한 분위기에 정서 회상에 집중할 수 있도

록 학교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눈덩이표집과 

J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조사대상자

의 접근이 어려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이용

하는 방법으로(Goodman, 1961), 일상적인 표집 절차로

는 8월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인

해 대면 인터뷰 특성 상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

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채택하였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

간은 약 25분~30분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10,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하였다.

2.1.2. 연구절차

본 연구는 3개의 시계열에서 참여자의 우울, 불안, 

삶의 양식,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

러스 유행 상황에서 참여자인 대학생의 부정정서에 어

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면 면접을 실시하

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2020년 3월, 2019년 3월 순

으로 자기보고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4가지 척도

지를 3번 반복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일 것

으로 예상되어, 한 시기에 대한 응답이 끝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2020년 3월과 2019년 3월의 경우 질

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참여자가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

기 쉽도록 인터뷰 질문을 하였으며, 인터뷰 질문 후 3

분간 참여자가 응답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정리하도록 

하여 회상을 촉진하였다. 

2020년 3월을 회상하기 위한 인터뷰 자료 같은 경우, 

당시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제작하였

으며, 2019년 3월의 경우 학년마다 참여자들이 겪은 경

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당시에 있었던 일을 

질문하고 그 일에 대한 느낌에 대해 질문하였다.

2.2. 재인단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기 중, 과거에 해당하

는 2019년과 2020년 3월의 설문에 답하기에 앞서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이는 인터뷰의 질문이 인출 단서로 작용하

여 참여자가 자전적 기억을 더 잘 회상하고, 그때 당시의 

경험과 정서 상태를 떠올리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전적 기억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기억으로, 

정서 연구에서는 자전적 회상이 정서를 유도하는 방법으

로 사용되기도 한다. 관련 연구(Jallais & Gilet, 2010)에 

따르면 자전적 회상을 통한 기분 유도 조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분 유도 방법을 결합 조건보다 기분의 변화 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기억을 성

공적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출 단서를 활용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Wiseman & Tulving, 1976). 인출 단

서는 특정 항목에 대한 기억을 생각나게 만드는 정보를 

생각나게 하며, 해당 기억 흔적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활

성화시킬 수 있는 정보이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보는 

문제도 해당 항목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인출 단서로 볼 수 있다(Groome & Eysenck, 2016).

2.3. 측정도구

2.3.1. 불안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Spielberg가 개발하고 김

정택이 번안, 타당화한 상태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X-1) (Spielberger et al., 1970; 

Kim, 1978)를 사용하였다. STAI-X-1은 상태불안과 특

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STAI 중 상태불안을 측정하

며, 특수한 상황을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은 자기보고식으

로 이루어지며, 각 문항을 경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다.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대학생 집단 기준 52점 - 56점은 상태불안 수준

이 약간 높음, 59점-61점은 상태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

은, 62점 이상은 상태불안 수준이 매우 높음으로 해석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변형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시기의 불안감을 측정하였

다. 한국형 상태 불안 척도(STAI-x1)의 Cronbach`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898로 나타났다. 

2.3.2. 우울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Radloff가 개발하고 세 종류로 

번안되어 사용되던 한국형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등이 통합

한 통합적 한국판 CES-D (Radloff, 1977; Ch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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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를 사용하였다. 통합적 한국판 CES-D는 지난 1주

동안의 느낌과 행동을 ‘극히 드물게(1일 이하)’에서 ‘거

의 대부분(5~7일)’까지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

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변형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시기의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통합적 한국판 CES-D의 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으며, .909로 나타났다.

2.3.3. 공포

공포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Ahorsu et al.(2020)이 개

발한 COVID-19 공포 척도(Fear of COVID-19 Scale, 

FCV-19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OVID-19 공포 척

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나 신체 느낌을 묻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바이러스에 대

한 공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763으로 나타났다. 

2.3.4. 스트레서

코로나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Elmer et al.(2020)이 사용했던 

스트레서 문항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11개의 질문을 통

해 조사하였다. 질문에는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불안,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상대적 박탈감, 개인 가족 

친구 건강 염려, 경제상황, 진로, 문제 회피 측면을 조

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은 Table 1과 같이 구성되었다. 

2.3.5. 삶의 양식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개인의 삶의 양식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Lee(2020)가 진행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사

용된 문항들을 연구자가 반영하여 제작하였다(Table 2).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후 외부활동 및 대인관계의 변

화를 묻는 10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범위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

미하며, 문항은 Table 2와 같이 구성되었다. 

No Item

1
Tend to refrain from going out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2
Tend to refrain from entering multi-use facilities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3
Tend to refrain from gatherings and company dinners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4
Tend to often do home shopping and internet shopping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5
Tend to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e.g., walking, sports activities, etc.)

6
I think the coronavirus outbreak affects m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7
I think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a serious impact on 

our economy

8
I think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a serious impact on 

my home economic situation

9 I think the coronavirus outbreak affects my employment

10 I think the coronavirus outbreak affects my career choices

strongly disagree = 1, disagree = 2, neither agree nor disagree 

= 3, agree = 4, strongly agree = 5 (Lee, 2020)

Table 2. Life style item 

2.3.6. 인터뷰

2020년 3월의 설문 전 인터뷰에서는 당시에 겪은 어

려움이나 불편함을 자유롭게 회상하도록 하는 한편, 겪

을 수 있는 어려움의 예시를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제

시하였다(Table 3). 체크리스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대학생들의 변화된 전반적인 생활 상의 모습

을 고려하였다. 특히 생활 습관의 변화, 기대했던 학교 

생활의 변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종교 시설에 대한 부

담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간 것을 SNS에 게시물로 

No Item

1 I feel socially isolated

2 I feel stressed

3 I feel relaxed (reversed)

4 I feel like I’m missing out on something

5
I have the feeling that other people experience more 

rewarding things than I do

6 I’m worried about my family and friends

7 I’m worried about my own health

8 I’m worried about the economy

9 I’m worried about my own financial situation

10 I’m worried about my future career

11 Personal problems arise, that I usually ignore

strongly disagree = 1, disagree = 2, neither agree nor disagree 

= 3, agree = 4, strongly agree = 5 (Elmer et al., 2020).

Table 1. COVID-19 stress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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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학교 측의 미비한 대처로 인

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불편감을 고려하였다.

No Item

1 Uncertain notice of academic schedules

2 LMS system instability and changes in usage platforms

3
Complaints about the quality of the lecture, Absence of 

practice and experimental classes

4 Irregular habits caused by the COVID-19

5 Reduced activity, Absence of interaction

6
Changes in college life due to the COVID-19 (Academic 

schedule, Club, Social activities, ect.)

7
The burden of using religious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8 The burden of posting a post on SNS

9 Worry about employment and employment activities

10
(In the case of new students) The regret of not having 

a college life that expected

11
(In the case of new students) Worry about adjusting to 

school life

Table 3. Interview check list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 불안 공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SPSS 2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

다. 첫째, 세 시기에 측정된 부정정서가 차이가 있는지

를 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위 변량분석이 유의미한 

경우, 세 시기에 측정된 부정정서 변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 다항식 추세 분석(Polynomial 

Trend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항식 추세 분석은 세 

수준인 경우, 변화의 양상이 선형, 비선형인지를 각각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대학생들이 주로 어떠

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표본분석

을 사용하여 스트레스원을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 상

황에서 스트레스원을 확인하기 위해 Elmer et al.(2020)

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어떤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일표본분석을 통해 중앙값인 3과 유

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 문항과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

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10번 문

항인 ‘나는 나의 미래진로에 대해 걱정된다’에서 중앙값

인 3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 ‘대학생들이 진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로 해석하였다.

3. 결과

3.1.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세 시기의 부정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

정 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측정 시기의 효과가 우

울 F(2, 56) = 10.04, p<.001, 불안 F(2, 56) = 12.15, 

p<.001, 공포 F(2, 56) = 32.88, p<.001에 있어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우울의 경우, 구형성 검정값 유의확

률이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p=.006) Greendhouse- 

Geisser 보정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보정된 결과 역

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서 

우울, 불안, 공포가 측정 시점에 따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Fig. 1. Mean of the negative emotion levels and the life style 

levels at three time points. error bar indicates standard error

3.2. 다항식 추세 분석 결과

세 시기에 측정된 부정정서의 변화가 선형 혹은 비

선형 양상을 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식 추세 분석

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형 모형의 경

우, 우울 F(1, 28) = 10.11, p=.004, 불안, F(1, 28) = 

11.96, p=.002, 공포 F(1, 28) = 38.36, p<.001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삶의 양식의 경우 F(1,28) = 

3.84, p=0.06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다. 2차 모형의 경

우, 우울, F(1, 28) = 10.11, p=.004, 불안, F(1, 28) = 

12.49, p=.001, 공포, F(1, 28) = 28.01, p<.001, 삶의 양



46  장준혁․박승희․김진휘․김종완

식, F(1,28) = 5.83, p=0.023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ig. 1). 이는 부정정서의 변화가 선형과 비선형

적 패턴 모두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삶의 양식의 경우 

비선형적 패턴만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세 시기의 부정정서와 삶의 양식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우울, 불안, 공포 세 가지의 부정정서는 모두 

2019년 3월에 비해 2020년 3월에 증가하였다가 2020년 

11월에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다

항식 추세 분석 결과 중 선형 결과와 같이, 부정정서가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양상을 보였다. 삶의 양식은 

2019년 3월에 비해 2020년 3월에 줄어들고, 이것이 

2020년 11월까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3.3. 스트레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스트

레스원에 노출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표본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번, 3번, 6번, 10번, 11번 문항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1번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부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

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영역(2

번, 3번, 11번)과 불안 영역(6번), 진로 영역(10번)에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4. 인터뷰 결과

2020년 3월에 겪은 학업 및 생활 상의 어려움을 조사

한 결과, ‘학사일정에 대한 불확실한 공지(1)’ 79%, 

‘LMS 시스템 불안정 및 사용 플랫폼의 변화(2)’ 7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학생활의 변화(6)’ 72%, ‘코

로나바이러스 인해 생긴 불규칙한 습관(4)’ 59%, ‘줄어

든 활동량 및 대인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 부재(5)’ 52%, 

‘강의 질에 대한 불만, 실습 및 실험 수업의 부재(3)’ 

48%, ‘취업 및 취직 활동에 대한 걱정(9)’ 38%, ‘기대했

던 대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10)’ 21%, ‘학과 

생활 적응에 대한 걱정(11)’ 10%, ‘종교시설 및 편의시설

을 이용하는 데 겪는 부담감(7)’ 14%,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데 느끼는 부담감(8)’ 7% 로 나타났다(Fig. 2).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학, 복학과 같은 각자의 상황

에서, ‘외부활동이 줄어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낌’, 

‘교내 축제, 동아리, 대외 활동 등 대학생활에 대한 기

대가 무너져 내린 것’, ‘온라인 강의 질에 대한 불만,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정한 학사일

정’, ‘대인관계 및 친목 부재로 인한 우울 및 스트레스’, 

‘취업준비와 관련된 어려움’, ‘교회, 체육관 등 시설 이

용에 대한 제약 및 계획했던 여행, 어학연수 취소’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No Covid-19 stressor item Distribution M SD t p

1 I feel socially isolated 2.45 1.24 -2.39 .024*

2 I feel stressed 3.59 0.95 3.34 .002**

3 I feel relaxed (reversed) 3.41 0.78 2.86 .008**

4 I feel like I’m missing out on something 3.24 1.15 1.13 .270

5
I have the feeling that other people experience more rewarding 

things than I do
3.21 1.01 1.10 .281

6 I’m worried about my family and friends 3.83 0.85 5.26 .000***

7 I’m worried about my own health 3.31 1.10 1.51 .142

8 I’m worried about the economy 3.03 1.18 0.16 .876

9 I’m worried about my own financial situation 3.07 1.16 0.32 .752

10 I’m worried about my future career 3.55 1.06 2.82 .009**

11 Personal problems arise, that I usually ignore 3.59 1.02 3.10 .004**

One sample t-test results (H0: M=3). M=mean, SD=standard deviation.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red=strongly disagree(1), 

yellow=neither agree nor disagree(3), green=strongly agree(5)). ***p<.001, **p<.01, *p<.05. (Elmer et al., 2020)

Table 4. COVID-19 Stress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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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J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

러스(COVID-19)가 삶의 양식 및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여, 우울, 불안, 공포 및 스트레스 등의 부정정서를 질

병 유행 전후 세 시점에 걸쳐 알아보았다. 특히 대학생

은 여러 특성으로 인해 팬데믹 혼란 상황에서 하나의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다는 점과, 감염자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대유행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각

각의 대유행 기간 동안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비교

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주

요 결과와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3월의 불안, 우울, 공포의 모든 항목이 

2019년 3월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신종 대규

모 전염병이 불안, 우울, 공포의 증가를 야기한다는 기

존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이번 코로나바이러

스의 유행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결과가 나타

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학업 

및 경제 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학생이 우울과 불

안의 증가를 경험하였다는 Islam et al.(2020)의 연구나 

일상생활의 변화, 경제적 요인, 학업활동 지연 등이 우

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Cao et al.(2020)의 연구 

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대학생이 코로나바이

러스 유행 이전의 동일 시기보다 부정정서를 더 크게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부정정서에 더 취약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부정정서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

다. 미국의 매체에서는 청년위기(Quarterlife Crisis)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성인이 되려고 하는 집단이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

을 나타내는 용어이다(Robbins & Wilner, 2001). 이들의 

연구(Robbins & Wilner, 2001)는 위기를 겪는 기간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안감은 

우유부단함과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해 정체성과 자아개념이 현저하게 변동

되기에 우울감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Arnett, 2007),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사회 

진출 과정 중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코로

나사태와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는 청년위기를 더 크게 

경험하여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인진입기에 속한 

집단이 새로운 일자리에 뛰어드는 것은 스트레스와 좌

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Hamilton & Hamilton, 2006),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취업난은 성인진입기에 속

한 대학생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여 스트

레스와 좌절감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는 선행연구

(Lee et al., 2016)와 전염병이 일반적으로 무력감을 가

지고 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Stearns, 2011)는, 코로나사

태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겪는 무력감으로 인

해 대중들이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3월에 겪었던 불안정한 대학 시스템

은 대학생들에게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20년 3월에 증가한 부정정서는 2020년 11월

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경

험하는 부정정서가 3월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정서에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개인이 부정정

Fig. 2. Interview check list 1: Uncertain notice of academic 

schedules, 2: LMS system instability and changes in usage 

platforms, 3: Complaints about the quality of the lecture, 

Absence of practice and experimental classes, 4: Irregular 

habits caused by the COVID-19, 5: Reduced activity, Absence

of interaction, 6: Changes in college life due to the COVID-19

(Academic schedule, club, social activities, ect.), 7: The burden

of using religious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8: The 

burden of posting a post on SNS, 9: Worry about employment 

and employment activities, 10: The regret of not having a college

life that expected, 11: Worry about adjusting to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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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겪는 것은 정상적이며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속적인 부정정서의 경험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 이들의 연구(Burns et al., 1994)에서 

만성적으로 우울을 경험한 집단이 일시적으로 우울을 

경험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갈등을 더 겪고 만

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울증 진단

을 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중등도 이하의 우울증상을 만

성적으로 경험하는 집단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심리사회적 기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Gotlib et al., 1995). 이는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을 수준이라도, 우울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

어로 코로나블루라는 말도 생겨났는데, 이는 코로나바

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이나 무기력한 기분을 말한다. 이러한 신조어의 탄

생은 대중들이 일시적으로 우울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울함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

은 청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스트레스와 무력

감을 느끼며 코로나블루를 경험하고 있다(Heo, 2020). 

또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인 DSM-5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에서 질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병리적으

로 경험하면 특정공포증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특정 

상황에 현저한 공포나 불안을 경험하고 공포 및 회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특정공포증 진단을 내릴 

수 있다(Regier et al., 2013). 이는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

으로 경험하게 되면 병리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

월에도 3월과 비슷한 부정정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 한, 

부정정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삶의 양식 패턴은 2020년 3월에 보인 낮은 점

수가 2020년 11월에도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규모 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

되어 연구 참여자 집단의 전체적인 대인관계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개강 전에 시

작된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유지해왔

던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낮아진 대인관계 패턴 점수는 

11월에도 유지되었는데, 이는 8월경 다시 시작된 대규

모 감염으로 인해 사회두기 정책이 강화되어 참여자가 

3월경과 비슷한 대인관계를 경험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출의 제한, 야외활동의 자제 등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경험했던 대인관계 빈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대학생들은 코로나사태 후 전반적으로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의 건강에 대해 염

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사태로 인

한 환경 변화로 인해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생리적인 변화를 유발하며(Jang et al., 2018) 신

체질병의 위험과 심리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Cohen et al., 1995).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

해 가족과 친구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질병 

감염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걱정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에(Park et al., 2009),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인터뷰 결과에서 대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

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중고와 달리 대

학은 그 특성상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이 모이는 만큼 

개강 일정, 기숙사 관련 공지에 따라 대처해야 하기에 

학생의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학교 측의 공지가 학생이 

원활한 대처를 할 만큼 빠르지 않았고, 이 부분이 대학

생의 불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성 

없는 비대면 활용 시스템과 학교 측의 빠르지 못한 대처, 

학생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지사항이 참

여자들이 느낀 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든 것,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린 것, 대인관계 및 

친목 부재, 시설 이용에 대한 제약과 같은 어려움으로 

대학생들이 우울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

답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볼 

수 있었다. 많은 영역에서 불만을 나타냈지만, ‘통제 받

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가족과 오랜 시

간을 보내 관계가 더 좋아지는 변화가 있었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비록 소수의 반응이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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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개인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1. 의의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했던 한 시점만 측

정한 선행연구와 다르게 코로나사태 전, 첫 대유행 시

점, 두 번째 대유행 시점을 측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

스 발생 후 대학생들이 부정정서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

라 유지되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사태 

세 번째 대유행 시점에도 부정정서가 지속될 것이라 예

상할 수 있기에, 심리 방역 예방책 필요성에 대한 근거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대학생이 우

울 및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 지침 제공 및 심리 상담과 같은 

심리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대학생은 심리적, 경제적으

로 원가족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부정정서를 느낄 수 있고,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이들의 연구(Lee et al., 2020)에서도 일반 대

중이 느끼는 부정정서와 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유사한 

결론이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부정확하

고 신속하지 못한 학사 공지와, 불안정하고 통일성 없

는 LMS 시스템을 불만의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대학 시스템 안정화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의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조금 더 

안정화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대학 시스템

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며 부정정서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메르스와 같은 이전에 유행했던 전염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전염병이 회복된 후에도 정신적 문제를 

겪었다는 선행연구(Shin et al., 2019)를 통해, 코로나바이

러스 유행으로 인한 부정정서에 대해 예방적 접근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치사율은 메르

스보다 높지 않지만 유행이 더 넓게 번진 만큼 심각성이 

높으며, 메르스 이상으로 정신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줄어든 후에

도 대중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더 힘들어 졌기에 이에 따른 개

입이 필요하다.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

에(Park et al., 2009), 개인이 취업이 되는 것은 부정정

서를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청

년 취업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

으로 인한 부정정서도 경험할 수 있기에, 이에 맞는 심

리지원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부정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 방침이나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해줄 수 있는 인력

도 배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4.2.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의 참여자 모집은 J시의 한 대학교에서만 이루어졌으

며, 29명만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대학

생 전체 집단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

요하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나 유행 정도

는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체감의 정도가 달랐을 것이라 예상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지 않

았으며, 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의 설계 상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2020

년 11월에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

억에 의존하여 2019년 3월, 2020년 3월, 2020년 11월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이미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세 시점의 상황과 당시의 정서를 떠올리도록 요구받았

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거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중요한 시점마다 

측정을 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참여자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린 정도는 통제되지 않

은 변인이 될 수 있으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대학생들이 2020년 3월, 11월에 겪은 부정정서를 측정

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정도와 그에 따른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으며, 심리적 상황 또한 바

뀔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한 

두 시점과 다르게 연구 시점 이후에는 심리적 어려움

이 다른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바뀔 수 있기 때문



50  장준혁․박승희․김진휘․김종완

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4.3.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 대학교에서 표집된 참여자만을 대상

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의 대학교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의 

수를 늘려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며, 참여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연구 설계를 보완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학업과 생활에 영향을 받은 중고등학생 청소

년 등 다른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며, 지금도 감염

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3월 현

재 감염자 수는 95,653명, 사망자 수는 1669명이다. 연

구를 실시한 2020년 11월(감염자 수: 27427, 사망자 수: 

478)보다 현재 감염자수는 68,226명이나 많으며, 사망

자수는 1191명이나 많다. 지난 4달 동안 코로나사태는 

더 심각해졌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부정정

서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블루와 불안 

및 공포는 더 심해질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기에, 코로

나사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중들을 위한 심리방

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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